
		
			[image: Cover image]
		

	
    
      
        
          	
          	
        

        
          	
        

        
          	
            [ ORIGINAL ARTICLE ]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 Vol. 28, No. 4, pp.145-154
        

        
          	ISSN: 1226-587X			
					(Print)
				2671-7158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Oct 2019

        

        
          	Received  30 Aug 2019
Revised  28 Oct 2019
Accepted  29 Oct 2019

        

        
          	
            JSLHD_2019_v28n4_145

            DOI: 
            https://doi.org/10.15724/jslhd.2019.28.4.145
          
        

        
          	
            양육자의 언어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비교
          
        

        
          	
            Chae Weon Lee1 ; Yong Hwan Lee2 ; Hyo Jung Kim3, *


          
        

        
          	1Major in Speech-Language Therap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sin University, Master

        

        
          	
        

        
          	2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 Professor

        

        
          	
        

        
          	3Dept. of Speech-Language Therapy, Kosin University, Professor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ccording to Mother’s Verbal Control Type
          
        

        
          	
            이채원1 ; 이용환2 ; 김효정3, *


          
        

        
          	
        

        
          	1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언어재활전공 석사

        

        
          	
        

        
          	2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3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Correspondence to: Hyo Jung Kim, PhD E-mail :  newkimhj@kosin.ac.kr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파악하여 어머니의 어떤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창원시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중인 5∼7세 유아의 어머니 14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척도의 설문지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ver.24.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평균은 2.3±0.4(4점 만점)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2.6±0.4이고,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2.4±0.4이며, 명령지향적 언어통제가 2.0±0.5로 가장 낮았으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평균은 3.6±0.5(5점 만점)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명령지향적 일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요인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이 모두 낮아졌다.

          

          
            결론:
            부모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를 자제해야 하며, 의사소통 시에 부모의 언어통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올바른 언어적 환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preschool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verbal control of the mother, and to examine what types of verbal control of the mother influences children in early childhood.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146 mothers of children aged 5 to 7 years who were attending a day care center or kindergarten in Changwon. The study used a scaled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types of parental verbal control and self-regulation ability criterion. Data were analyzed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for the mothers' types of verbal control was 2.3±0.4 points on a 4-point scale; the score for personality-oriented verbal control was 2.6±0.4 points; the score for positional-oriented verbal control was 2.4±0.4 points; and the score for command-oriented verbal control was the lowest at 2.0±0.5 points. The mean score for the self-control ability of preschoolers was 3.6±0.5 points on a 5-point scale. Regard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s the level of the command-oriented verbal control of the mother increased, the levels of the sub-factors of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preschoolers such as self-evaluation, self-determination, behavioral inhibition, and emotionality decreased.

          

          
            Conclusions:
            Parents need to refrain from command-oriented verbal control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arental verbal control in communicating with the child in order to improve the child's self-regulation ability in early childhood. Likewise, a proper language environment in the home is required for desirabl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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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아동 발달에서 양육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loom, 1964).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양육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양육자의 언어 표현 방법이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화 모델이 된다(Lee, 2015).

      Bernstein(1971)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명령지향적 언어, 지위지향적 언어, 인성지향적 언어로 구분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때 자녀의 역할재량권을 무시하고 언어적 강제나 명령만 사용하는 명령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느냐, 자녀의 지위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지위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는냐, 아동의 특성에 따른 역할재량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특성, 동기를 중요시 하는 인성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지적, 사회적 특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Park, 2011; Kim & Kwon, 2015).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의 생각, 태도, 행동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다(Lee, 2003). 아동의 자기조절능력발달은 양육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모가 유아의 충동적 반응에 대해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며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가질 때,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강화된다(Sung, 2008).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대처나 꾸중 등의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설명이나 타협 등의 언어적인 통제 방식으로 바꾸어감으로써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양육하는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명령지향적 언어통제가 우위를 차지하거나(Lim, 2001),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높게 나타나는 등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많다(Lee & Lee, 2014; Kim & Kim, 2016, Kim, 2011; Park & Kim, 2011).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파악하여 어머니의 어떤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에게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월동안 창원시 소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5∼7세 유아의 어머니 21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의 작성법을 설명 후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146부의 설문지를 최종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세부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Items
              	N (items)
              	%
            

          
          
            	Child
            	
            	
            	
          

          
            	Gender
            	Boy
            	66
            	45.2
          

          
            	Girl
            	80
            	54.8
          

          
            	Age
            	5 years-old
            	37
            	25.3
          

          
            	6 years-old
            	65
            	44.5
          

          
            	7 years-old
            	44
            	30.2
          

          
            	Birth order
            	First
            	93
            	63.7
          

          
            	After the second
            	53
            	36.3
          

          
            	Mother
            	
            	
            	
          

          
            	Age
            	30～34 yrs.
            	37
            	25.3
          

          
            	35~39 yrs.
            	88
            	60.3
          

          
            	≥ 40 yrs.
            	21
            	14.4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7
            	11.6
          

          
            	College graduate
            	46
            	32.9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81
            	55.5
          

          
            	Job
            	In job
            	85
            	58.2
          

          
            	No job
            	61
            	41.8
          

          
            	Household income
            	Less than 4 million won
            	61
            	41.8
          

          
            	4~5 million won
            	38
            	26.0
          

          
            	More than 5 million won
            	47
            	32.2
          

          
            	Total
            	
            	146
            	100
          

        

        

        
          Table 2. 
				
          

          
            Participants' information
          
          

        

        
          
            
              	Category
              	N (items)
              	Cronbath’s α
            

          
          
            	Mother’s verbal control type
            	
            	
          

          
            	Command-oriented
            	25
            	.89
          

          
            	Position-oriented
            	25
            	.86
          

          
            	Personality-oriented
            	25
            	.86
          

          
            	Total
            	75
            	.87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Self-evaluation
            	5
            	.84
          

          
            	Self-determination
            	9
            	.87
          

          
            	Behavior inhibition
            	10
            	.84
          

          
            	Emotionality
            	7
            	.87
          

          
            	Total
            	31
            	.86
          

        

        

      

      
        2. 연구방법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1971)의 연구를 바탕으로 Lee & Chung(1994)이 개발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척도의 설문지와 Lee(2003)이 개발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일반적 특성 영역은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의 3문항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구 월 소득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하위요인은 명령지향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 인성지향적 통제로 각 25문항씩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대해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가깝고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근거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점에서 ‘자주 사용한다’의 4점까지 리커트식 척도로 분석하여 각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가 유아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총 31개의 문항으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조사내용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사용하는 언어를 Bernstein(1971)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언어통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중 명령지향적 통제는 행동통제 시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부모의 명령, 언어적 벌, 신체적 벌, 자극의 제거, 간접적 벌 등이다. 지위지향적 통제는 행동통제 시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에 대해 형식적 지위에 제한을 받는 통제로서 한정된 규칙, 보편적 규칙, 지위적 규칙, 가족적 규칙 등을 말한다. 인성지향적 통제는 행동 통제 시 아동에게 부여되는 역할재량권이 동기, 의도, 상황에 따라 부여되며 개인의 특징,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한 아동지향적, 부모지향적, 타인지향적 등을 일컫는다.

          (2)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며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Lee, 2003).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자기평가는 아동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결정은 아동 스스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점검 및 결과 예측하고 자율적 문제 해결 전략 및 선택하는 결정능력을 말한다. 또 행동억제는 통제에 순응, 하고 싶은 충동이나 행동억제, 행동지연, 부정적 정서 억제를 가리키며 정서성은 정서, 기질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3) 조사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인 Cronbach's α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하위 영역별로 명령지향적 통제 0.89, 지위지향적 통제 0.86, 인성지향적 통제 0.86이었으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평가 0.84, 자기결정이 0.87, 행동억제 0.84, 정서성 0.87로 두 가지 조사도구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도구로 검정되었다(표 1).

        

      

      
        3. 자료분석 방법
        
          1) 실험 절차 및 중재프로그램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t검정과 ANOVA를 활용하여 평균을 비교하고 세 집단 이상의 평균비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 Scheffé 기법을 사용하여 차이를 사후 검정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평가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기준은 p<.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수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전체 수준은 평균 2.3±0.4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성지향적 통제가 2.6±0.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지위지향적 통제는 2.4±0.4, 명령지향적 통제에서 2.0±0.5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인성지향적, 지위지향적, 명령지향적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전체 수준은 평균 3.6±0.5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으로 자기평가는 4.2±0.7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성은 3.7±0.7, 자기결정은 3.5±0.7, 행동억제는 3.4±0.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Table 3. 
				
          

          
            Mother’s verbal control type &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Category
              	
                M±SD
              
            

          
          
            	Mother’s verbal control typea
            	
          

          
            	Command-oriented
            	2.0±0.5
          

          
            	Position-oriented
            	2.4±0.4
          

          
            	Personality-oriented
            	2.6±0.4
          

          
            	Total
            	2.3±0.4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b
            	
          

          
            	Self-evaluation
            	4.2±0.7
          

          
            	Self-determination
            	3.5±0.7
          

          
            	Behavior inhibition
            	3.4±0.6
          

          
            	Emotionality
            	3.7±0.7
          

          
            	Total
            	3.6±0.5
          

        

        
          
            a4-point scale;
          

          
            b5-point scale,
          

        

        

      

      
        2. 유아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수준
        유아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 본 결과 유아의 성별이 여자일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가운데 자기결정과 행동억제, 정서성이 각각 3.7±0.6, 3.5±0.5, 3.8±0.6으로 남자의 3.3±0.7, 3.2±0.6, 3.4±0.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1). 그러나 유아의 연령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서도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표 4).

        
          Table 4. 
				
          

          
            Mother’s verbal control type &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by children’s gender and age
          
          

        

        
          
            
              	
              	Gender
              	Age
            

            
              	Boy
              	Girl
              	
                p
              
              	5yrs.
              	6yrs.
              	7yrs.
              	
                p
              
            

          
          
            	Mother’s verbal control type
            	Command
            	2.0
            	2.0
            	.685
            	2.0
            	2.0
            	2.0
            	.646
          

          
            	(.6)
            	(.4)
            	(.5)
            	(.5)
            	(.5)
          

          
            	Position
            	2.4
            	2.4
            	.937
            	2.4
            	2.4
            	2.5
            	.513
          

          
            	(.4)
            	(.4)
            	(.4)
            	(.5)
            	(.4)
          

          
            	Personality
            	2.5
            	2.6
            	.464
            	2.5
            	2.6
            	2.6
            	.199
          

          
            	(.4)
            	(.5)
            	(.4)
            	(.5)
            	(.4)
          

          
            	Children’s self regulation ability
            	Self-evaluation
            	4.0
            	4.2
            	.136
            	4.0
            	4.3
            	4.1
            	.212
          

          
            	(.7)
            	(.6)
            	(.7)
            	(.6)
            	(.7)
          

          
            	Self-determination
            	3.3
            	3.7
            	.001**
            	3.4
            	3.6
            	3.6
            	.300
          

          
            	(.7)
            	(.6)
            	(.7)
            	(.7)
            	(.7)
          

          
            	Behavior inhibition
            	3.2
            	3.5
            	.007**
            	3.3
            	3.4
            	3.5
            	.177
          

          
            	(.6)
            	(.5)
            	(.6)
            	(.5)
            	(.7)
          

          
            	Emotionality
            	3.4
            	3.8
            	.001**
            	3.6
            	3.7
            	3.7
            	.823
          

          
            	(.7)
            	(.6)
            	(.7)
            	(.7)
            	(.8)
          

        

        
          
            **p<.01
          

        

        

      

      
        3.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 직업유무, 월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서 어머니가 고졸 이하일 때 2.0±0.3, 전문대 졸의 경우 2.0±0.5, 대졸 이상이 1.9±0.5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사후검정 결과 전문대를 졸업한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명령지향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덜 명령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하였다(표 5).

        
          Table 5. 
				
          

          
            Mother’s verbal control type &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by mother’s education level
          
          

        

        
          
            
              	
              	Education level of mother
            

            
              	Below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Universit y graduate or above
              	
                p
              
            

          
          
            	Mother’s verbal control type
            	Command
            	2.0
            	2.0
            	1.9
            	.022*
          

          
            	(.3)
            	(.5)
            	(.5)
          

          
            	Position
            	2.4
            	2.4
            	2.4
            	.356
          

          
            	(.2)
            	(.4)
            	(.5)
          

          
            	Personality
            	2.4
            	2.6
            	2.6
            	.178
          

          
            	(.4)
            	(.4)
            	(.5)
          

          
            	Children’s self regulation ability
            	Self-evaluation
            	4.0
            	4.1
            	4.2
            	.212
          

          
            	(.7)
            	(.7)
            	(.6)
          

          
            	Self-determination
            	3.5
            	3.4
            	3.6
            	.428
          

          
            	(.6)
            	(.8)
            	(.6)
          

          
            	Behavior inhibition
            	3.5
            	3.3
            	3.5
            	.405
          

          
            	(.6)
            	(.7)
            	(.5)
          

          
            	Emotionality
            	3.7
            	3.6
            	3.7
            	.555
          

          
            	(.8)
            	(.7)
            	(.7)
          

        

        
          
            *p<.05
          

        

        

      

      
        4.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언어통제 각 하위요인인 명령지향적, 지위지향적, 인성지향적 요인과 및 유아의 자기조절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 하위요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의 모든 영역 간에 유의한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유아의 정서성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p<.01), 어머니의 인성적인 언어통제와 유아의 자기평가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p<.05)(표 6).

        
          Table 6. 
				
          

          
            Correlation of mother’s verbal control type &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Mother’s verbal control type
            

            
              	Command-oriented
              	Position-oriented
              	Personality-oriented
            

          
          
            	Self-evaluation
            	-.169
            	-.020
            	.183*
          

          
            	(.042)
            	(.812)
            	(.027)
          

          
            	Self-determination
            	-.307***
            	-.131
            	.808
          

          
            	(.000)
            	(.116)
            	(.337)
          

          
            	Behavior inhibition
            	-.267**
            	-.150
            	.031
          

          
            	(.001)
            	(.071)
            	(.707)
          

          
            	Emotionality
            	-.344***
            	-.235**
            	-.052
          

          
            	(.000)
            	(.004)
            	(.535)
          

        

        
          
            The value is r(p)
          

          
            *p<.05, **p<.01, ***p<.001
          

        

        

      

      
        6.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유아성별, 연령,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구 월 소득)을 보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자기조절총점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영향을 받으며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일수록 자기조절은 낮아지고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일수록 자기조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세부항목 가운데 자기평가와 자기결정, 행동억제, 그리고 정서성은 모두 어머니가 명령지향적 언어통제일 때 낮았으며, 자기평가의 경우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일 때 높았다(p<.05). 이 모형의 설명력은 자기조절총점은 27.8%, 자기조절능력 세부 항목에서는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이 각각 14.6%, 23.5%, 18.7%, 20.3%이었다(표 7).

        
          Table 7. 
				
          

          
            Comparison of symbolic adverbs collocation ability by vocabulary
          
          

        

        
          
            
              	Model
              	
                B
              
              	
                SE
              
              	
                β
              
              	
                t
              
              	
                p
              
              	
                R2
              
            

          
          
            	Self-regulation total score
          

          
            	Command
            	-.509
            	.137
            	-.469
            	-3.728
            	.000
            	.278
          

          
            	Position
            	.003
            	.191
            	.003
            	.018
            	.985
          

          
            	Personality
            	.293
            	.136
            	.245
            	2.155
            	.033
          

          
            	Self-evaluation
          

          
            	Command
            	-.425
            	.185
            	-.314
            	-2.297
            	.023
            	.146
          

          
            	Position
            	.022
            	.258
            	.015
            	.084
            	.933
          

          
            	Personality
            	.453
            	.184
            	.304
            	2.460
            	.015
          

          
            	Self-determination
          

          
            	Command
            	-.672
            	.183
            	-.475
            	-3.664
            	.000
            	.235
          

          
            	Position
            	.116
            	.256
            	.075
            	.455
            	.650
          

          
            	Personality
            	.346
            	.182
            	.221
            	1.894
            	.060
          

          
            	Behavior inhibition
          

          
            	Command
            	-.388
            	.160
            	-.324
            	-2.424
            	.017
            	.187
          

          
            	Position
            	-.061
            	.223
            	-.046
            	.271
            	.787
          

          
            	Personality
            	.240
            	.159
            	.181
            	1.505
            	.135
          

          
            	Emotionality
          

          
            	Command
            	-.533
            	.193
            	-.365
            	-3.764
            	.007
            	.203
          

          
            	Position
            	-.063
            	.269
            	-.040
            	-.235
            	.814
          

          
            	Personality
            	.187
            	.192
            	.116
            	.974
            	.332
          

        

        
          
            ***p<.001
          

        

        

      

    

    

  
    
      Ⅳ. 논의 및 결론
      유아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이나 규범, 가치관, 도덕적 규율 등을 얻으면서 적절한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나 상호작용 등의 사회화 과정은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하위요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명령지향적 언어통제를 할수록 자기평가 항목인 유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능력과 자기결정 항목으로 자신의 행동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 행동억제 항목인 통제에 순응하고 좋은 보상을 위해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과 정서성(충동성)의 항목으로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을 억제하는 정도, 목적을 위해 기다리지 못하는 능력 등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의 점수들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명령지향적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리더쉽의 모든 하위요소가 낮아졌다는 Hong & Jang(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부분 일치하였으며, 부모가 명령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낮아지거나 자기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들과도 유사하였다(Jung et al.. 2003)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가 명령지향적 언어 사용을 자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인성지향적일수록 유아 스스로 자기평가 항목이 높아진 것은 유아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Jang(2006)의 연구결과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논의한 Kim(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Kim & Lim, 2009; Ryu, 2015; Lim, 2008)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언어통제가 명령적, 지위지향적일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Sung, 2008; Shin, 2013; Kim, 2017)와 부분 일치함으로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중 명령지향적 통제만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가 유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부모가 즉각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유아가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고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Seo & Moon, 2009). 따라서 이는 어머니가 강제적인 언어통제를 사용하면 유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 등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유아의 요구나 의도 등을 무시한 채 언어적, 신체적 위협이나 체벌, 강제, 명령 등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고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적 언어통제를 사용할 경우, 유아는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돌아볼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인성적 통제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관련되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인성지향적 통제와 같은 긍정적 유형을 사용하는 것보다 명령적지향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언어유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제언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인성지향적 언어통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이며, 명령지향적 언어통제가 가장 낮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Lim, 2001; Lee & Lee, 2014; Kim & Kim, 2016; Kim, 2011; Bea, 2009)에서 지위지향적 언어통제가 높은 점수를 보이거나 명령지향적 언어통제가 높았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나 윗사람의 명령을 중요시 하는 경향들이 가정 내에서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에서 여아가 높은 점수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기점검, 자기통제 영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조절을 잘 한다는 Han(2013)의 연구 결과와 부분 유사하며 Kim(2010)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자기결정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유아의 연령,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신념에 차이가 없고 아들과 딸을 똑같이 대한다는 Ko(2001)와 Park과 Kim(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체적으로 형제가 없는 외동이나 둘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아들과 딸을 공평하게 대하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개인 변인(연령, 직업유무, 가구 월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의사소통유형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어머니 개인 변인은 상관이 없다는 Lee(2004), Lee(201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어머니의 학력에 있어서 대졸이상의 어머니가 덜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Park과 Kim(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 이유로는 학력이나 가치관, 양육경험 등의 요인들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정서표현이나 사회적 지지추구를 발달시키도록 훈련을 하며(Cochran & Brassard, 1979)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이 있고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Kim, 200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며(Choi, 1999) 자녀에게 행동에 관한 정보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명령지향적 언어통제를 가정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중, 명령지향적인 언어통제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부모의 언어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저해는 유아기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인간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해 자녀 양육 시에 부모의 명령적인 언어통제 사용을 자제하고 인성적 언어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아의 행동들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행동을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설문지로 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역할놀이 같은 관찰법이나 유아의 면담과 같은 직접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5∼7세 유아는 가정 양육 이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집단보육으로 담임교사와 반나절 이상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더불어 교사의 언어통제유형까지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정과, 보육현장, 장애유아의 치료 임상 분야에서 행동을 통제할 때 교육 및 언어중재 시에 사용하는 언어통제에 대한 참고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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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Examples of Korean collocation ability test
          
            

            

          

          
            
              	
                
              
            

          

          

        

        
          Appendix 2. Examples of Korean collocation ability test
          
            

            
              *　다음 문항을 읽고 평소 자녀의 행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 해 주시면 됩니다.
            
            

          

          
            
              
                	번호
                	내 아이는…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잘 표현하는 편이다.
              	
              	
              	
              	
              	
            

            
              	2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말로 표현하는 편이다.
              	
              	
              	
              	
              	
            

            
              	3
              	계획한 것을 물어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4
              	어떤 놀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후 그 내용을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예: 저 잘했지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5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말로 자주 표현하는 편이다. (예: 옛날에는 이거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죠?)
              	
              	
              	
              	
              	
            

            
              	6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7
              	자신이 결정한 것을 스스로 진행시키는 편이다.
              	
              	
              	
              	
              	
            

            
              	8
              	어떤 일이나 놀이를 계획하여 실행할 때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편이다.
              	
              	
              	
              	
              	
            

            
              	9
              	놀이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놀이나 활동을 계획한다.
              	
              	
              	
              	
              	
            

            
              	10
              	하고 싶은 놀이가 있으면 미리 엄마에게 시간을 물어 보는 등의 계획을 세워활동하는 편이다.
              	
              	
              	
              	
              	
            

            
              	11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12
              	어떤 일이나 놀이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전략(정보)을 적용하여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13
              	등원 시 가지고 갈 자신의 준비물이나 옷 등을 미리 챙겨 놓는 편이다.
              	
              	
              	
              	
              	
            

            
              	14
              	놀이나 활동 시 자신이 무슨 놀이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편이다.
              	
              	
              	
              	
              	
            

            
              	15
              	놀이를 하다가 다른 친구가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빼앗으면 기분이 나쁘지만양보하는 편이다.
              	
              	
              	
              	
              	
            

            
              	16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이야기 할 때 끼어들지 않는 편이다.
              	
              	
              	
              	
              	
            

            
              	17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신이 지고 있어도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18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억제하는 편이다.
              	
              	
              	
              	
              	
            

            
              	19
              	손님이 와도 참견하지 않고 조용하게 혼자서 잘 노는 편이다.
              	
              	
              	
              	
              	
            

            
              	20
              	활동이나 놀이를 더 하겠다고 말하지만 엄마가 다음에 하자고 하면 조르지않고 기다리는 편이다.
              	
              	
              	
              	
              	
            

            
              	21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장난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편이다.
              	
              	
              	
              	
              	
            

            
              	22
              	엄마가 바쁘다고 하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지연시키는 편이다.
              	
              	
              	
              	
              	
            

            
              	23
              	엄마가 내 준 과제나 부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마친 후 놀이를 하는 편이다.
              	
              	
              	
              	
              	
            

            
              	24
              	많이 힘들고 피곤하여도 손 씻기나 양치질을 반드시 하는 편이다.
              	
              	
              	
              	
              	
            

            
              	25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거나 짜증을 내는 편이다.
              	
              	
              	
              	
              	
            

            
              	26
              	주의가 산만한 편이다.
              	
              	
              	
              	
              	
            

            
              	27
              	어떤 일이나 놀이를 할 때 스스로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귀찮을 정도로 계속요구하는 편이다.
              	
              	
              	
              	
              	
            

            
              	28
              	어떤 일이나 놀이든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편이다.
              	
              	
              	
              	
              	
            

            
              	29
              	성격이 급해서 매사에 자주 실수를 하는 편이다.
              	
              	
              	
              	
              	
            

            
              	30
              	어떤 일이나 놀이를 할 때 순서를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 편이다.
              	
              	
              	
              	
              	
            

            
              	31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거나 좋아하는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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